
산정 방식이 확 바뀐 새로운 국제축구연맹(FIF
A) 랭킹이 7월 첫 발표를 앞두고 있다.

FIFA는 지난 6월 “2년 간 랭킹 연구를 했다. 모
든 대륙연맹과 협의했고, 새로운 방식을 도입한다”
고 발표했다. 미국 물리학자 엘로 아르파드가 합리
적인 실력 평가를 위해 고안한 ‘엘로 레이팅 시스템
(Elo rating system)’에 기반을 둔 것으로 상대적
우열 관계에서 실력 높은 상대를 이기면 많은 포인
트를 얻고, 실력이 낮은 상대에 패하면 점수가 크게
깎이는 형태다.

1993년 8월부터 발표된 FIFA 남자 랭킹은 전력
이 뒤지는 팀이 월드컵 톱시드에 배정되는 등 여러

문제점을 안고 있었다. 러시아월드컵에서도 FIFA
랭킹 10위 이내 팀 가운데 8강에 오른 건 3팀(브라
질, 벨기에, 프랑스) 뿐이다.

FIFA가 어느 수준까지 ‘엘로 레이팅’ 산출법을
적용할지 확인되지 않았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결코
나쁘지 않다. 일단 ‘엘로 레이팅’만 따지면 10일 현
재 한국(1757점)의 랭킹은 26위로, 45위의 일본
(1699점)보다 높다. 아시아 1위는 1816점의 이란
(20위)이다. 이는 월드컵 조별리그 F조 최종전에서
‘디펜딩 챔피언’ 독일을 2-0으로 완파했기 때문이
다. 스웨덴전(0-1 패)에서 23점을 잃고, 멕시코전
(1-2 패)으로 14점을 빼앗겼지만 80점을 얻은 독일
전이 순위를 대폭 끌어올렸다.

순위가 급등하면 유럽, 특히 잉글랜드 진출을 희
망하는 태극전사들에게 대형 호재가 된다. 잉글랜
드 프리미어리그(EPL)는 비 유럽권 선수를 데려올
때 FIFA 랭킹에 따라 워크 퍼밋(취업비자) 발급을

제한해왔다. 최소 기준 50위권 이내로, 31∼50위 국
가 선수는 최근 2년 간 A매치를 75% 이상 소화해야
한다. 이를 채우지 못하면 이적료 1000만 파운드(약
150억원) 이상 받거나 해당 클럽 감독이 직접 영국
노동청에 설명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.

이 때문에 많은 전·현직 태극전사들이 EPL 진입
에 어려움을 겪었다. 2016년 블랙번에 입단하려던
김보경(29·가시와)이 K리그1 전북 현대로 향하고,
에버턴∼왓포드∼레스터시티 등 러브 콜을 받은 이
재성(26·전북)이 잠시 꿈을 미룬 것도 같은 이유에
서다. 4월 아스널∼리버풀 등의 이적설이 제기된 김
민재(22·전북)가 마음을 접은 것도 마찬가지다. 영
국의 워크퍼밋 규정이 당분간 이어진다고 가정할
때 21∼30위권 국가 선수들은 A매치 60% 이상만
채우면 돼 태극전사들의 꿈 실현은 한결 수월해진
다. 새 시스템으로 산출되는 7월 FIFA랭킹은 19일
발표될 예정이다. 남장현 기자 yoshike3@donga.com

강팀이겨야포인트급등…독일전승리큰덕

취업비자발급수월…유럽진출급물살탈수도

세계축구의 서열로 통하는 국제축구연맹(FIFA) 랭킹 선정방식이 7월부터 달라진다. ‘엘로 레이팅 시스템’에 기반을 둬 한국 순위는 부쩍 올라갈 전망이다. 순위가 올라가면 태극전사들에게도 호재로 작용
할 가능성이 크다. 지난달 28일(한국시간) 2018러시아월드컵 독일전에서 2-0 승리를 거둔 뒤 기뻐하고 있는 축구대표팀 선수들. 카잔(러시아) ｜ AP뉴시스

태극전사, EPL대문활짝열렸다
FIFA, 19일 새 랭킹시스템 꺋엘로 레이팅꺍 도입…한국 57위서 26위로 껑충

이용대 올림픽제패기념 2018화순배드민턴선수권

한국배드민턴을 이끌어갈 1800여명의 선수
들이 베이징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용대(30·요
넥스)의 고향 전남 화순에 모입니다.

스포츠동아와 동아일보사가 주최하고 한국초
등학교배드민턴연맹, 한국중고배드민턴연맹, 한
국대학배드민턴연맹이 공동 주관하는 ‘이용대
올림픽제패기념 2018 화순 전국 초·중·고·대
학교 대항 배드민턴선수권대회’가 11일부터
24일까지 화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와 이용
대체육관에서 열립니다. 2008베이징올림픽 배
드민턴 혼합복식에서 금메달을 따낸 이용대의
고향 화순과 자신의 이름을 건 체육관에서 명승
부가 펼쳐집니다.

전국학교대항 배드민턴선수권은 한국배드민
턴 유망주들의 산실입니다. 이 대회 우승자들이
국가대표 주축선수로 성장해 세계적인 선수가
됐습니다. 2009년부터 대회를 후원하고 있는 화
순군은 이용대의 등장과 함께 배드민턴 유망주
들을 다수 배출하고 있는 ‘한국배드민턴의 성지’
로 자리 잡았습니다. 화순에서 대회를 개최한 이
후 수많은 꿈나무들을 발굴했습니다. 김원호(삼
성전기)는 초등부, 중등부, 고등부 모두 우승을
차지하는 진기록을 세웠고 올해 2018 자카르타-
팔렘방아시안게임에서금메달에도전합니다.

이용대는 “제 이름을 건 대회를 제 이름을 딴
체육관에서 매년 치르며 한국 배드민턴의 미래
를 이끌 유망주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굉장
히 큰 영광이며 기쁨입니다”고 말하며 전국의
셔틀콕 꿈나무들을 환영했습니다.

한편 11일부터 17일까지 이용대 체육관에서
는 ‘2018 전국실업대항 배드민턴 선수권대회’
가 함께 열립니다. 대회기간 초등학교부터 실업
팀까지 전국의 배드민턴 선수들이 한 자리에 모
이는 셔틀콕 큰 축제가 펼쳐집니다.

뀫일시 : 2018년 7월 11일(수)∼24(화)뀫장소 : 전남 화순군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·이
용대체육관뀫주최 : 스포츠동아·동아일보사뀫주관 : 한국초등학교배드민턴연맹·한국중고배
드민턴연맹·한국대학배드민턴연맹뀫후원 : 화순군·화순군의회·대한배드민턴협회·
전남배드민턴협회·화순군체육회·화순군배드민
턴협회뀫종목 : 단체전 및 개인전

차세대 이용대를 꿈꾸며!

전남화순에서오늘부터 24일까지열전
전국 초·중·고·대학 선수 1800명 참가

◀ 이용대

▶ 관련기사 10·11면

2018년 7월 11일 수요일sportsdonga.com 10판

전설의 부장이 왔다…새 만화 꺋힘내요! 달마부장꺍 오늘부터 연재 ▶ 16면

<예상>


